
현대자동차 28억 달러 투

자, 연간 생산량 7만~25

만대 규모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수석부

회장은 7월 25일 자카르타 대통

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을 예방

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

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코위 대

통령은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

아의 진출에 필요한 모든 지원

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고,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시장 진출 검토를 약속하며 “인

도네시아는 매우 도전적인 시장

이고 시장 진출의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면서 “조코위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

심에 감사 드린다. 시장 진출 검

토에 큰 힘이 된다”고 화답했다.

인도네시아의 많은 현지 언론

들도 정 수석부회장의 조코위 대

통령 예방을 속보로 전했다.  산

업부 장관인 아이르랑가 하르따

르또(Airlangga Hartarto)는 

현대자동차의 투자 검토 지역은 

버까시, 까라왕, 뿌르와까르따 

및 수방 근처라고 언급하며, 현

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 투자 계

획에 대한 Tax Holiday, 법인세 

감면, 수출입 관세 면제 등 다

양한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1

일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

(Sekretariat Kabinet Republik 

Indonesia)는 “현대자동차는 연

간 생산량 70,000~250,000대 규

모의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건설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이

로써 수개월 전부터 다양한 미

디어 채널을 통해 발표되어 왔

던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진

출이 공식적으로 확증되었다.

그러나 정확한 투자 규모와 공

장 건설 부지에 대해서는 현대자

동차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전

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의 약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에 의한 부품 공

급 업체 통제, 공장 예정 부지 

및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

승 등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들

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대

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 총 28

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SUV, 해치백, 세

단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2021년부터 현지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

은 “현대자동차 공장이 3,500명

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는 “인도네시아는 전기자동차의 

중요한 요소인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니켈 광석 원

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

며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생

산을 기정사실화했다.

도요타자동차, 인도네시아에 하

이브리드 자동차 공장 건설을 

위해 20억 달러 투자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진

출이 공식적으로 가시화됨과 동

시에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도 인

도네시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공장을 건설한다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대자동차

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견제하고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의 7월 17

일자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자동

차는 향후 4년간 하이브리드 자

동차 개발을 위해 총 20억 달러

를 투자할 계획이다. 

테슬라, LG케미칼, 폭스바겐 

등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 

건설 추진

자동차 메이커들의 인도네시

아의 대규모 투자가 발표되면서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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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다니 의원, 
주인니 일본 공사에게 
한일관계 우려 전달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

일 갈등이 확전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회 나스뎀

(Nasdem)당 함다니 (Hamdani) 

의원은 지난 7월 2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주 인도네시아 일본 대

사관 Susumu Takonai 공사에

게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

를 전달했다. 

국회 제 6과 위원회에 소속된 

함다니 의원은 일본과 한국 갈등

에 “양국간에 발생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나스뎀당은 중재자

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함다니 의원은  한국 일본 사이

에 반도체 재료 수출 제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까

지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 인도네

시아 국회6분과위 소속의원은 한

국 수출 제한을 반대한다. 따라서 

양국에서 발생한 문제를 시정해

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함다니 의원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 친구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인도네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오

랫동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좋은 친구였다. 우리의 입장은 두 

나라가 평화를 이루어야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주인도네시아 일

본대사관 Susumu Takonai 공사

는 지난 4월에 실시된 총선과 대

선에서 좋은 성과를 보인 나스뎀

당에 축하를 전했다. 이에 함다

니 (Hamdani)의원은 일본 대사

에게 감사를 전하며 일본과 관계

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다양한 분

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편집부>

<인도네시아 국회 제6분과 위원회 함다니(NasDem DPR RI, Hamdhani 가운데) 
의원은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일본 대사관 Takonai Susumu 공사(왼쪽)에게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조코위 대통령 예방…공식발표 임박

- 조코위 대통령 “인도네시아에 적극 투자해 달라” 요청
- 도요타자동차, 20억 달러 하이브리드 자동차 공장 건설로 견제

<7월 25일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자동차 시장 진출 
검토를 약속하며 조코위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에 감사 드린다. 시장 진출 검토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리 제조 회사들의 인도네시아 진출

이 러쉬(rush)을 이루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7월 19일, 

테슬라, LG 케미칼, 폴스바겐 등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투자는 약 40

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 관련기사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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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및 구독 문의

제9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조코위 2기 내각 인선은 

인도네시아 "KF-X 분담금 예산 없다"
현물 납부방안도 거론

조코위 집권 2기 국가 계발 계획은?

국세청은 22일 인도네시아와 

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

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인도네시

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이

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에서 열린 제9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로버트 팍파

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을 만나 

양국의 세정 상황을 공유하고 필

요한 의견을 나눴다. 양 국세청

은 2011년부터 비정기적으로 국

세청장 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지

난해 6월 '한-인도네시아 국세

청 간 상호협력 및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작성해 회의

를 정례화했다. 인도네시아는 아

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

합) 내 두 번째로 큰 한국의 기

업 진출국이자 세 번째 투자 대

상국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 청장은 한

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

를 언급하며 '인도네시아 국세청

이 한국 기업의 세정을 적극적으

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팍파

한 청장은 10월 자국 개최 예정

인 '제9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김 청장은 '한국의 국세 행

정 노하우를 나눠달라'는 팍파한 

청장의 청에 국민이 공감하고 신

뢰하는 국세 행정 구현 방안을 설

명했다. 성실 납세 지원, 전자 세

정을 통한 납세 편의 제고 등 경

험도 공유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투자 및 교

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정 환

경을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

다. 이중과세를 예방하고 해소하

는 한편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과세 정보도 활발하게 교환하기

로 했다. 양국 국세청은 다음(제

10차) 회의를 2020년 인도네시아

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린드라당(Gerindra)과 민주

당(Demokrat)이 조코위-마루프

아민 정부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내각 인선이 복잡하게 전개될 것

이라고 언론은 전망했다.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 측근 인

사는 “아직 내각을 구성하지 않

았다. 왜냐하면 만약 조코위 대

통령 당선인이 내각에 그린드라

당과 민주당을 받아들이는 문제

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각 인선은 오는 8

월 16일 MPR 국민협의회 회의

를 마치고 17일 독립선언일 기념

행사 이후에 내각구성에 나설 것

으로 보인다.

내각인선에 앞서 그린드라당은 

식량 자립과 에너지 안보에 관한 

정책, 민주당은 14가지 전략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과 쁘라

보워 수비안또 그린드라당 총재

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은 외국

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기 위

한 기회의 문을 확대하지만, 쁘

라보워 수비안또 그린드라당 총

재는 경제적 주권을 보호하기 위

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차세

대 전투기(KF-XIF-X) 공동 

투자·개발 사업 분담금을 낼 

국가계발기획부 Bappe-

nas는 7월 24일 자카르타

에서 2020~2024 국가 중

기 계획 예비 설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Bambang Brodjonegoro 

장관이 발표한 주요 내용

을 요약 정리한다.

* 5년간 인프라/ 

  인적자원 0 순위

국가개발기획부 밤방 장관은 

인프라와 인적 자원이 조코위 2

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

혔다. 2020-2024, 즉 5년간의 인

프라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향후 5년 간 인프라는 소규모 

산업 지역, 경제 특구, 관광, 농

업 및 어업의 연결성에 우선 순

위를 두고 있다. 인프라 개발 패

러다임이 지역의 경제를 성장시

킬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우선 순위로는 인적자

원 (HR) 개발, 특히 교육 및 보

건 분야의 개발이다. 산모와 어

린이 교육과 건강에 대한 접근 

문제가 우려된다. 산모 사망률을 

줄이고 가족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예

상되는 또 다른 중요한 건강 문

제는 영양실조다. 따라서 깨끗한 

물과 위생을 제공하는 측면도 매

우 중요하다.

* 5년동안 24조 214억 루피아 

필요

조코위 집권 2기 5년 동안 국

가 발전을 위해 24조 214억 5000

만 루피아 필요하다고 밤방 장관

은 발표했다.

국가개발기획부 (Bappenas)

는 2020 ~ 2024년 전국 중기 개

발계획 (RPJMN)에 따라 7대 주

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은 

정부/민간협력 (PPP) 또는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지

출, 특별 배분기금 (DAK)에서 

예측된다고 밝혔다.

국가예산 APBN에 의존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은 7가지로 요

약했다.

첫 째, 토바호수 (Lake Toba), 

보로부두르(Borobudur), 만달리

카 (Mandalika), 라부안 바조 

(Labuan Bajo), 브로모 (Bromo) 

및 와카토비 (Wakatobi) 관광 

지역 완공

둘 째, 직업 훈련 교육 

셋 째, Trans Sumatra Toll 

Road 건설 및 준공

넷 째, 1,000만 가정 식수 연

결 공사 

다섯 째, 다용도 저장조 pem-

bangunan waduk multiguna 

건설

여섯 째, 임신 및 발육 장애가 

있는 산모 사망률 감소

일곱 번 째, 재난 완화

* 2020~2024년도 7가지 국가 

개발 의제

국가계발기획부는 2020~2024

년도 7가지 국가 개발 의제를 작

성해 각 부처, 기관에 배포시켰

다. 이 자리에서 Bambang 장

관은  7가지 개발 의제를 설명

했다.

첫 번째, 양질의 성장을 위한 

경제 회복력 강화

Bambang 장관은 지속 가능

한 경제적 자원의 운반 능력과 

질을 높이고 부가가치, 고용, 수

출 및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

다.

두 번째,  지역 불평등을 줄이

기 위해 지방 개발

세 번째, 기본 서비스를 충족

시키는 데 중점을 둔 품질과 경

쟁력있는 인적 자원을 개선

예를 들어, 양질의 교육 서비

스를 평준화하고 보편적인 건

강 보험에 대한 의료 서비스

의 접근성과 질을 높여야 한다. 

Bambang 장관은 "이것은 사회 

보장 구현을 강화하고 어린이, 

여성 및 청소년의 질을 향상시

키고 빈곤을 줄이며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증가를 통

제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정신 혁명과 문화 ​​발

전

Bambang은 "개인의 성격과 

성품을 향상시키고 일하는 사고 

방식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경제 개발 및 서비

스를 지원하는 인프라 강화

여섯 번째, 환경을 조성하고, 

재해 회복력과 기후 변화를 개선

일곱 번째, 안정성과 공공 서

비스의 변화를 강화

* 2020-2024년 3가지 경제 성

장 시나리오 

Bambang 장관은 경제 성장

의 3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했다

면서 "3가지 시나리오는 경제성

장률 5.4%, 5.7%, 6.0%다"라고 

말했다. 경제성장을 키우는 열쇠

는 교육 향상, 투자 증대, 인적 

자원 (HR) 개선, 노동 시장 개

선이다. 밤방 (Bambang) 장관

은 향후 5년간 경제 성장은 가

계 소비에만 의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20-2024년에 정

부기관에서 7.3%~ 8%의 투자를 

장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모든 부처, 기관 및 기관에 

규제를 줄이고 관료적 개혁을 가

속화 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인

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장애물 중 

하나는 규제의 비 효율성 때문

이라고 상기시켰다. Bappenas

는 2020~2024년 전 산업 생산 측

면의 GDP가 5.3%에서 7.0%로 

증가한다고 기술했다. 

*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손

실 제한

 최근 무역 전쟁은 국가중기기

획(Rancangan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

RPJMN)에 ​​투자 강화를 통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국가 경제

의 외부 요인이다. 국가개발기획

부 밤방(Bambang) 장관은 외

국인 투자 제한은 수출 지향적

인 투자 잠재력의 상실이기 때

문에 인도네시아에 실제로 해를 

끼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

한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8%가 손실되었다고 언급

했다. 또 다른 예로 인도네시아

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는 

G20 국가 평균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다. 가장 제한적인 것은 

물류, 운송, 건설 및 해양 산업

이다. 한편, 국가개발기획부 밤

방(Bambang) 장관은 무역 전

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설명했

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을 대체

할 수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

설을 세워야 한다며 "이제 우리

가 얼마나 중국에 비해 매력적

인 투자국이 인지 확인해야 한

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5년 동안 인도네

시아는 가계 소비와 투자로 경

제 성장에 의존하지 말아야한다

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평균 

5.4%, 그 다음 5.7% 그리고 6.0%

의 세 가지 경제 성장 시나리오

를 선택해야 한다. 2020-2024년 

투자 목표는 7.3% ~ 8% 증가

다. 밤방 장관에 따르면 규제 완

화, 세수 강화, 인프라 강화, 인

적자원 강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

의 걸림돌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9일 Joko WIdodo 대통령은 2019년 국가개발계획회의(Musyawarah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
Muslenbangnas)에서 Bappenas의 Bambang Brodjonegoro 장관으로 부터 2020년 정부작업 계획 초안(RKP)과 2020-
2024년 국가 중장기 개발 계획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 -RPJMN)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진출 한인기업 세정 지원 요청...

<김현준 국세청장(왼쪽)이 22일 로버트 팍파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9
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사진=국세청)>

예산이 없으며 분담금 축소를 원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현금이 아닌 현물로 분담금을 

내는 방안도 거론됐다. 연합뉴스 

20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와 안타라통신 등의 보도

를 인용하며 관련 소식을 전했

다. 뉴스에 따르면 위란토 인도네

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

인프라와 인력개발에 예산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한국에) 분담

금을 지불할 예산이 없다"고 언

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를 원한다"고 부연했

다. 또 그는 "다음 단계에서는 현

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분담금

을 내는 방안을 조정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위란토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를 한국

에 제공하는 방안을 사례로 들었

다. 위란토 장관은 “작년 양국 대

통령의 합의로 차세대 전투기 사

업 분담금 재협상이 진행 중이며 

자신이 인도네시아 측 대표로 참

여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줄이고 싶지만 한편으

로는 양국의 우호 관계를 생각하

고, 기술이전의 기회도 놓치고 싶

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지

난 2015년부터 8조 7000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

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양산하

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000억 원을 투자하

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

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

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

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2017

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지

연시켰고, 현재까지 2018년 분담

금 1987억원과 2019년 상반기 분

담금을 내지 않은 상태다.

위란토 장관 "분담금 축소 원해"



이슈 A3한인포스트

2019년 7월 29일 ~ 8월 4일

장애인 태권도협회 빨렘방지회 개소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12기 수료식

<빨렘방 지역 OGAN ILIR군의 Pak 일리아스 빤지알람 군수가 장애인 태권도협회 
빨렘방지회장으로 임명되어 환영사를 낭독하고 있다.>

지난 7월 17일 남부 수마트라

주 빨렘방 지역에 있는 OGAN 

ILIR군의 Pak 일리아스 빤지

알람 군수가 장애인 태권도협

회 빨렘방지회장으로 임명됐다. 

이날 군청에서 열린 빨렘방 지

회 개소 및 지회장 취임식을 겸

한 행사에는 대한 장애인 태권

도협회 신현무 회장을 비롯한 

송명환 대표 그리고 인도네시

아 장애인 태권도협회 전민식 

회장, 배응식 수석부회장, 박성

길 고문, 차현철 위원이 참석했

다. 한편, 인도네시아 지체 장

애인을 위한 태권도 보급을 위

해 지난 5월 25일 자카르타 중

심부에 있는 그랜멜리아 호텔

에서 인도네시아장애인태권도

회 창단식이 열렸다. 초대회장

에는 전민식 전 아시안게임 한

국선수단장이 추대되었고, 배응

식 수석부회장과 차현철 총무

가 임명되었다. 

<동포사회부>

인도네시아 한인 차세대의 필

수코스가 되고 있는 월드옥타 차

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이 올

해 12기 수료생을 배출했다.

월드옥타 (World-OKTA, 

World Federation Of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s) 인도네시아 자카

르타지회 (지회장 배응식)에서 

주최하는 2019년 재외동포 차세

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12기 

수료식이 지난 7월 21일 자카르

타 센츄리파크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는 대사관 김창

범 대사를 비롯한 박재한 한인

회장, 김우재 월드옥타 명예회

장, 김병삼 KOTRA 관장, 배연

자 재인니 자유총연맹회장, 송광

종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장, 이강현 코참수석부회장 등 

각계 VIP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2018년 재외동포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12기 행

사는 World-OKTA 본부에 아

무런 지원없이 자카르타 지부 자

체로 2박 3일간 치루어졌다. 특

히 배응식 지회장을 비롯한 자

카르타 기성회원과 원로의 후원

금,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의 

후원금 등으로 이번 차세대 글

로벌 무역스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지난 수료식에서 배응식 

지회장은 “올해는 자카르타지회 

창립 13년으로 12년차 무역스쿨

을 맞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사

와 수료생들의 열정과 좋은 강의

에 감사하며, 수료이후 좀더 세

심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마련하

여 차세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

라고 전했다. <동포사회부>

월드옥타 자카르타 지회 창립 13년 무역스쿨 12기 무역생도 배출

<World-OKTA 자카르타지회가 주최하는 2018년 재외동포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12기 수료식이 지난 7월 21일 
자카르타 센츄리파크 호텔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월드옥타 자카르타 지회 무역스쿨 12기 무역생도와 차세대 조직 임원>

한국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 주재사무소 소개

인도네시아 농어촌 인프라를 개선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 주재대표 남호성 부장은 새만금 개발 산업단지를 
설명하면서 자카르타 수도권 해안종합개발 컨설팅 사업을 한인포스트에게 전
하고 있다.2019.7.25>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이하 ‘KRC’)는 현재 인도네시

아 자카르타 남부 Fatmawati.에 

주재사무소(대표 남호성)를 두고 

있으며, 1983년부터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에 용역업체 등록을 

시작하여 2018년까지 까리안 댐 

건설사업 등 총 54개 사업, 754억

원 수주하여 왔다.

인도네시아 주재사무소의 주된 

역할은 월드뱅크(WB), 아시아개

발은행(ADB), 경제개발협력기금

(EDCF), 코이카(KOICA) 등 농

업개발관련 기술용역사업을 발굴 

및 수주하고, 농식품부 ODA, 해

외농업개발지원 등 정부정책사업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KRC가 추진하고 있는 사

업은 서부자바 반텐주 랑까스비

퉁 소재  까리안 댐 시공감리사

업(총사업비 2,500억원), 인도네

시아 자카르타 수도권 해안종합

개발 컨설팅사업(NCICD*)등을 

추진하고 있다

* National Capital Integrated 

Coastal Developmen)

KRC의 2019년도 중점수주사

업은 EDCF자금의 하반기 발주

예정인 댐-하천엔지니어링 사

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ject) 9개 중 2~3개 사업을 

수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부

지역 관개시설 개선사업도 수주

를 목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 ODA(공적개발원조) 

및 PPP(public-private part-

nership) 사업발굴 및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KRC 인도네시아 주재대표 남

호성부장은 “인도네시아는 KRC

가 1976년 진출이래 댐, 관개, 습

지개발, 홍수조절 등 오랫동안 농

업인프라관련 협력을 추진해 온 

국가이고, 현재까지 54개 사업에 

참여, 성공적으로 사업수행을 하

였고, 향후에도 인니 정부와 긴

밀한 협력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

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발

주될 ESP사업, 서부관개시설 개

선사업 등도 수주하여 KRC의 높

은 기술력을 전수할 계획” 이라

고 말하였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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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인기 스타 누눙 체포

7월23일은 어린이날... 
HIV 에이즈 감염 아동 차별

성지순례에 231.000명 참가

중국 여성 부족으로 인신 매매 중

수입업자, 폐지보다 폐 플라스틱 수입

파푸아주 은두가 지역 여전히 불안상태

여성  마약복용 혐의로 지난 7월 19일 남부 자카르타 

Tebet 지역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코미디언 누

눙(nunung)은 1963년 중부자와주 솔로출신으로 뜨리 렛노 

쁘라유다띠(Tri Retno Prayudati)라는 실명으로 Trans TV 

또는  Net TV에서 ‘Inilah Talk Show’ 프로그램에서 출현

하는 인기 스타이다. 코미디언 누눙 체포 소식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충격을 받고 TV방송,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코미디언 누눙은 “20년 전에 마약을 복용해 본 적이 있

고, 지난 3월부터 다시 복용해 왔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코

미디언 누눙이 마약을 복용한다는 정보에 따라 마약 구입 현

장을 확인하고 지난 19일 자택 수색에서 체포했다.

7월 23일은 어린이날이다. 어린

이날을 맞아 HIV와 에이즈에 걸

린 유아와 어린이들이 차별 대우

를 받고 있다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다. 신학기를 맞아 여러 곳에

서 HIV와 에이즈 감염 어린이가 

학교 입학을 거부당했다. 학부모 

반대로 HIV와 에이즈 감염 어린

이 입학이 거부당한 지역은 중부

자와주 솔로에서 14명, 북부 수마

트라주 사모시르군에서 6명이다.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

년 인도네시아 유아와 아동 7,960

만 명 가운데 HIV와 에이즈에 

걸린 아동이 2,881명이다고 밝혔

다. 파푸아주에 536명, 동부자와

주 421명, 서부자와주 320명, 중

부자와주 308명, 자카르타주 304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부 당국자는 국민들이 

HIV와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해서 감염 환자를 차별대우하

고 있다고 밝혔다. HIV와 에이

즈 감염은 성관계 또는 수혈, 감

염 주사기 사용으로 전염되며, 유

모의 젖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올해 이슬람 성지 메카와 메

디나를 순례자의 마지막 의식인 

희생제, 르바란 하지(Lebaran 

Haji), 또는 하리라야 코르반 (

희생명절)이라고 하는 이둘아다 

명절은 8월 12일이다. 하지만 종

교부와 나흐나뚤 울라 (NU) 교

파는 이둘아다 명절은 시당 이스

밧(sidang isbat)에서 하루 전날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무

하마디아 교파는 달력 그대로 시

행한다. 

종교부는 지난 7월 6일 성지순

례에 모두 231.000명이 참가한다

고 발표했으며, 순례자들은  400-

450명 단위로 항공기로 이동된다. 

정부는 231,000명의 순례자 운송

을 위해 항공기 513대를 특별 편

성했다. 순례자 231,000명 가운데 

152명은 특별 순례자이며 이들은 

PT Karissa Holiday사에 의해 

지난 7월 19일 수카르노-하따 공

항에서 성지로 출발했다.

일반 순례자 성지 순례비용은 

특별 순례자 비용보다 더 싸다. 

올해 특별 순례자는 10,000 ~ 

13,750달러이며, 일반 순례자 비

용은 69,744,435루피아 이지만 정

부가 보조금 지급으로 35,235,600

루피아가 책정되어 있다. 

성지 순례(naik haji)는 무슬

림의 5가지 의무에 속한다. 5가

지 의무는 첫째, 이슬람 신앙고

백 (syahadat), 두 번째, 하루 5

번 기도(sholat), 세 번째, 라마단

에 금식, 네 번째, 불우한 사람들

에게 자선, 다섯 번째는 성지순례 

(naik haji)이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안

전하지만 파푸아주 은두가 

(Nduga) 군은 위험하다. 이 지

역에서 에기아누스까요가가 이끄

는 분리주의자 단체 무장반란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7번에 

걸쳐 경찰, 군대, 일반인들이 공

격을 받았다. 무장단체의 공격으

로 일반인 23명이 사망하고, 경찰

와 군인 15명이 사망했다고 콤빠

스 신문이 지난 7월 22일 보도했

다. 이 지역 분리주의자 무장단

체는 독립파푸아조직(OPM)으로

서 알려졌지만 인도네시아 정부

는 무장 범죄 집단이라고 규정

했다. 이 무장단체는 정부가 은

두가군(郡)에서 도로와 다리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을 방해하

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에 도로

와 다리를 건설하는 PT Istaka 

Karya사의 근로자들을 공격했

다. 독립파푸아조직(OPM) 대변

인은 “우리는 트랜스 파푸아 도

로가 필요 없다. 우리는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며, “

인도네시아 정부가 트랜스 파푸

아 도로 건설을 중지하도록 계속

해서 경찰과 군을 공격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이 지역 천주교 

John Jonga 성직자는 지난해 12

월 2일 무장조직의 공격으로 현

지 주민에게 식량이 공급되지않

아 굶주림으로 100여명이 사망했

다고 말했다.

2018년 어린이 7,960만 명 가운데 감염환자 2,881명

특별 순례자는 152명 일인당 10,000 ~ 13,750달러
일반 순례 비용 69,744,435루피아에 보조금 혜택으로 

35,235,600루피아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

(KPPA)의 자료를 인용한 7월 11

일자 콤빠스 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8년에 인신 매매당한 아동은 

65명이며, 그 중에 남자 어린이

는 16명, 여자 어린이는 49명이

다. 2017년에는 남자 어린이 14

명, 여자 어린이 44명에 비해 올

해는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에 인신 매매당한 젊은 여

성은 177명이며, 2018년에는 158

명이다. 이들 인신 매매 아동과 

젊은 여성들은 노동자나 창녀로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협회

(SBMI)에 따르면 인신 매매당

한 젊은 여성들은 서부 깔리만딴 

주, 반뜬 주, 서부자와 주, 중부

자와 주, 자카르타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전했다. 인신 매매는 주

로 브로커를 통해 일인당 4억~5

억 루피아에 중국인들에게 매매

됐다. 피해자들은 여성과 부모에

게 1,500~2,500만 루피아를 주면

서 3개월~6개월 중국에서 살다가 

돈벌어 귀국할 수 있다고 유혹했

다고 전했다. 

7월 11일자 콤빠스 신문은 인

신 매매당한 여성 20명 가운데 10

명이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협회

(SBMI)에 신고해서 귀국했는데 

대부분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들어났다. 

중국은 지난 1979년부터 자식 

하나만 인정하기 때문에 남아를 

선호해 여성보다 더 많다. 중국통

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

국 인구는 13억 9,000만 명 중에

서 남성은 7억 1,130만 명, 여성

은 6억 7,870명으로 남성이 3,300

만 명이 더 많다. 이에 성혼기 여

성이 부족하자 브로커들은 인도

네시아에서 인신매매를 하고 있

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에 

재활용을 위한 산업용 폐지 수

입을 허용했다. 폐지 수입은 인

도네시아 플라스틱 재활용협회

(ADUPI)에 지정된 10개 회사가 

수입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유

럽,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폐지

를 수입했지만 플라스틱 쓰레기

와 유독성 쓰레기 반입으로 문제

가 되고 있다. 바땀 바뚜암바르 

항구에 65개 컨테이너 가운데 49

개 컨테이너는 폐기물로  가득해 

적발되었다. 이에 7월17일자 콤빠

스 신문은 “쓰레기 수입을 단호

하게 감독하라”는 제목으로 고발

기사를 보도했다. 

수입허가 재활용품

인도네시아 정부는 쓰레기에 

관한 2008-18호 법률 (UU No 

18/2008)에 근거로 쓰레기 수입

을 금지하고, 유독성 쓰레기로 환

경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다. 

무독성 재활용품 수입은 통상부 

장관령(2016-5-PER-M-DAG-31

호, Peraturan Kemendag No 

31/M-DAG/PER/5/2016)에 근

거하여 수입할 수 있지만 환경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수입

할 수 있는 재활용품은 폐지와 사

용하지 않은 플라스틱 재료이다.

물류혁신을 위한 
7개의 허브 항구 개항 임박

조코위 대통령의 건강 생활 비밀

루후트 빤자이딴(Luhut 

Pandjaitan) 해양조정부 장관

은 7개의 국제 허브 항구 및 수

출입 물류를 위한 경유 항구의 

건설 프로젝트를 즉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후트는 7개

의 허브 항구가 개항되면 물류 

비용이 35~40%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항구 건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인도네시아로의 수출

입 물자 수송은 더 이상 싱가

포르를 경유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화물은 7

개 항구들 중 하나에 도착하거

나 정박할 수 있게 된다.

 

7개 허브는 북 수마트라의 

벌라완/꾸알라 딴중(Belawan/

Kuala Tanjung), 자카르타의 

딴중 쁘리옥(Tanjung Priok), 

서 깔리만딴의 끼징(Kijing), 동 

자바의 딴중 뻐락(Perak), 남 술

라웨시의 마까사르(Makassar), 

북 술라웨시의 비뚱(Bitung), 그

리고 서 파푸아의 소롱(Sorong) 

등이다.

국제 거점들은 국내 항로와 

통합될 것이고, 그래서 작은 항

구에서 허브로 물건을 싣는 선

박들이 있을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루후트는 7개의 허브 항구의 

건설이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말

했다. 따라서 그는 곧 교통부와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 등 

다른 부처와 최종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는 비용 효율성 때

문에 모든 당사자들이 국가 프

로젝트에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

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본인의 모

든 활동을 위해서는 건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중 건강식

품 대신에 병을 예방하고 체력

을 유지하기 위해 집에서 만든 

자무(jamu, 전통한약재)를 마

시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화요일, 조코

위 대통령은 자신의 인스타그

램 계정을 통해 자신의 시그니

처인  자무 만드는 방법에 대

한 vlog를 공유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 자무는 

강황, 생강, 울금 등이 혼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재

료는 얇게 썰어 찧은 다음 뜨

거운 물에 잠깐 담근 후, 뜨겁

게 달군다. 

조코위 대통령은 “약 17~18

년 전부터 자무를 마셔왔다”면

서,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건

강을 가져다 주었다”고 덧붙였

다.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자무를 마시는 것은 몸에서 독

소를 배출시키는 전통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약초 혼

합물은 전형적으로 뿌리, 잎 그

리고 인도네시아 토종 식물의 

꽃을 포함한다.

다양한 종류의 자무는 월경 

통증을 완화시키고, 몸을 따뜻

하게 유지하며, 아이들의 식욕

을 증가시키며, 체력을 증가시

키고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

을 준다.



감소 추세를 막지는 못했다. 수익 

감소의 원인은 매출 감소뿐만 아

니라 거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고

정비(9조2천억 루피아)와 운영비

(3조8천억 루피아)의 부담을 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정비

와 운영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

지한 것은 연봉 및 수당(1조 3천

억 루피아)과 5억3,300억 루피아

의 임대 비용으로써 총 비용의 48 

%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Hero와 유사한 현상이 

Hypermart 그룹 (MPPA)에도 

발생되었다. 이 회사의 매출은 2

년 전부터 감소했으며, 2018년에 

최저 수준인 10조 7천억 루피아

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전년 대

비 14.9% 감소한 것이다. 

MPPA는 2016년 5천110억 루

피아의 이익 달성을 마지막으로 

2017년에 1조 2천억 루피아의 손

실을 기록했으며, 2018에는 6천

697억 루피아의 적자를 기록했다.

도약을 시작한 소형 소매점

반면, 소규모 소매점을 보유

한 다른 두 업체, 즉 Alfamart

와 Indomaret은 매출과 이익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Alfamart Group은 66조 8,173억 

루피아의 매출을 기록 할 수 있

었으며, 이는 전년도의 61조 4000

억 루피아에 비해 8.7% 성장한 

규모이다.

Alfamart는 2018년에 6,380억 

루피아의 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80%의 성장을 달성했

다. 그러나 1%대의 낮은 이익률

은 대형 소매업체와 마찬가지로 

직원 급여, 임대 비용, 전력 및 

물 등과 같은 높은 운영 비용 때

문이다. 

한편, Indomaret은 2018년 70

조 3,765억 루피아의 매출을 기록

했으며, 이익은 총 7,658억 루피

아를 달성했다. 

인도네시아 소매 사업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많은 대형 소매점의 폐쇄 현상

은 단순히 온라인 비즈니스의 확

산의 결과가 아니라, 소비자의 쇼

핑 및 라이프 스타일 패턴의 변

화, 온라인 소매업의 확산 또는 

각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인

도네시아 소형 소매점(편의점)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Alfamart와 Indomaret는 고객

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저

렴한 상품을 제공하며 대형 소매

업체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대규모 투자로 단

기간에 점포 수를 빠르게 늘려 고

객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유통 비

용을 절감함으로써 가격 경쟁력

을 확보해 나갔다.

Alfamart와 Indomaret의 이

러한 전략은 내수 침체가 지속

되어 온 상황을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긍정적인 요인으

로 작용되었다. 소비자들은 불경

기로 인해 대형 점포에서 한번에 

많은 양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며 소형 소매점(편

의점)에서의 소량 구매를 선호하

는 소비 패턴으로 변화하기 시작

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소매 사업은 여

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3년간의 경기 침체를 지

나 소매 판매는 증가 추이를 보

이고 있다. FocusEconomics 

Consensus는 인도네시아의 민

간 소비는 2019년과 2020년 각

각 5.2%씩 증가할 것이라고 전

망했다.

기획 A5한인포스트

2019년 7월 29일 ~ 8월 4일

인도네시아 소매업 시장의 大변화
- Hero, Giant, Hypermart 등 대형 소매점 줄줄이 폐점
- 알파마트와 인도마렛 등 소형 소매점 성장 가속화

인도네시아의 소매 시장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유

통사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앞

다투어 진입하고 있어 한인포스

트는 소매업 시장변화를 기획해 

봤다. 

지난7월 말 Katadata에 따르

면, PT Hero Supermarket Tbk 

(HERO)는 6 개의 Giant 매장을 

폐쇄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형 소

매점들의 엄청난 할인 혜택에 대

한 판매 수익 감소와 운영비의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됨과 동시에 전자상거래의 발전

에 따른 고객의 쇼핑 습관이 변

화하고 있는 현상의 영향으로 보

인다고 밝혔다. 

또한 Fitch Ratings는 “소량 

구매에 대한 고객 선호도의 변화

는 경쟁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러

한 추세는 하이퍼 마켓과 슈퍼마

켓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올해, HERO는 최소한 26 개

의 Hero 슈퍼마켓 매장을 폐쇄 

한 후, 32 개의 소매점을 폐쇄했

다. 사실 HERO 산하의 소매점 

폐쇄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2018 년 Hero가 소유한 매장은 

총 445개로, Giant Ekspress 82

개, Giant Ekstra 57개, Giant 

Mart 3개, Hero 32개, Guardian 

270개, 그리고 IKEA 1개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449개

의 매장을 보유했던 2017에 비

해 감소한 수치이다.  2015년에는 

HERO 매장 수가 610개에 달했

을 만큼 성장해왔었다.

HERO의 경쟁자인, 리뽀그

룹 산하의 PT Matahari Putra 

Prima Tbk(MPPA)의 소매 전문 

브랜드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

다. 지난 몇 년 동안 MPPA 매장 

수도 줄었다. 2018년 MPPA 매

장 수는 총 219개로 Hypermart 

매장 107개, Foodmart 24개, 

Boston 74개, Foodmart Xpress 

12개, 그리고 Smartclub 2개로 

구성되었다. 이 수치는 2017년 

259개, 2016년 299개에 비해 감소

했다. 지난 2년 동안 MPPA는 80

개의 매장을 폐쇄했다. 

알파마트(Alfamart), 알파미

디(Alfamidi), Lawson을 소유

하고 있는 PT Sumber Alfaria 

Trijaya Tbk. Alfamart, 

Alfamidi는 2018년 현재, 2017년 

13,745개에서 9.3% 증가한 15,028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

고 PT. Indomarco Prismatama

가 운영하고 있는 인도마렛

(Indomaret)은 2018년 총 16,366

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는 총 15,335개였던 2017년 대비 

6.7% 증가한 수치이다. 인도네시

아에서 소규모 소매점이 확산되

는 현상은 대형 소매점의 폐쇄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속되는 적자에 허덕이는 대형 

소매점

대형 소매점 폐쇄는 매출과 이

익의 감소하라는 직접적인 원인

에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블

룸버그의 자료에 따르면, HERO

는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두 자

리 수의 매출 성장률로 2015년

에 최고점인 14조 3500억 루피아

를 달성한 이후로 점진적으로 감

소하며 2018년에는 2015년 대비 

10.6%가 감소한 12조 9700억 루

피아를 기록했다. 

이에 동시에 Hero의 이익 또

한 감소되었는데, 2018년에는 1조 

2500억 루피아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0년 이후 

가장 큰 손실이다. Hero는 2013

년 671억 루피아로 최고의 이익

을 달성했으나, 그 이후로 이익의 

<기획>

[Hero 매출 추이]

[알파마트와 인도마렛의 매장 증가 추이] 

[Hero와 mppa 매장 수 추이]

[Hero 이익 추이]

[MPPA 매출 추이]

[MPPA 이익 추이]

[알파마트와 인도마렛 매출 추이]

[알파마트와 인도마렛 이익 추이]

단, 한권이라도 3일내에 보내드립니다

정식통관 세금 100% 지불하면  더 싸고 빠릅니다.

출판물 신문 특송업체
TIGA BINTANG JAYA

021-4586-9198, 08121004999

● 각종 도서 출판물 수입 공급 안내
● 각종 단행본 도서물 
● 교재 및 학습지 

● 주간지 월간지
● 각종 인쇄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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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창원 케이팝월드페스티벌>

< 행사개요 >
ㅇ 일시 : 2019년 7월 28일 18:00

ㅇ 장소 : 센트럴 파크, 자카르타 (Central Park, Jakarta)

ㅇ 주최 : KBS, 외교부 

ㅇ 주관 :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ㅇ 후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Space #, 카카오엠

<2019 케이팝 월드 페

스티벌> 인도네시아 지역

예선전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가 개최하는 

K-Food Fair와 연계하여 

오는 7월 28일 18시부터 

센트럴파크 쇼핑몰 야외홀

에서 열린다.

공공외교사업의 일환인 

외교부와 KBS가 공동으

로 주최하는 지구촌 최대 

K-Pop 축제 ‘2019 케이팝 

창원 월드페스티벌’은 올

해 9회째를 맞이한다. 

매년 경쟁률이 치열해

지는 가운데 올해는 온라

인 예선전(총314팀)을 거

쳐 최종 선발된 22개팀(댄

스 13팀, 보컬 9팀)의 퍼

포먼스 무대를 선보일 예

정이며, 케이팝스타 시즌2

에서 유명세를 탔던 가수 

메케이(Mackey)의 축하

무대와 심사로 그 열기를 

더한다.

인도네시아 지역예선전 

우승자는 심사를 통해 10

월에 창원 KBS홀에서 열

리는 본선 출전 자격여부

가 확정 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지역예선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KSIC)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

(KSIC)은 지난 일요일(7/7)에 

세종문화아카데미 개강식을 개

최하였다. 

세종문화아카데미는 세종학당

에 다니는 수강생 이외 일반인

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세

종학당재단의 대표 문화교육 프

로그램으로, 거점 세종학당은 

2017년 이래 매해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강식에는 본 과정에 

참가하는 40여 명의 수강생 전

원이 참석하여, 세종문화아카데

미에 대한 관심의 깊이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이 날 개강식에 온 수강생들

은 세종문화아카데미에 대한 설

명과 앞으로 할 수업에 대한 설

명을 들은 후 각자 자기 소개를 

하며 자신이 배우고 싶은 수업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

을 가졌으며, 다 함께 한국 대

표적인 음식으로 차려진 한식을 

즐겼다. 아카데미 첫 수업은 '영

화와 드라마'로 시작하였다. 

이 수업은 웹드라마인 "이상

한 나라의 특별식사"에 나오는 

장면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스마트 폰 기능을 활용한 촬영 

기법(배경정리, 아웃포커스, 그

리드, 화면 사이즈) 등을 알려주

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여 수강

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세종문화아카데미는 '영

화와 드라마' 수업(7/7)을 시작

으로, 케이팝 댄스(7/13(토)~15(

월)), 탈춤(7/20(토)~22(월)) 뿐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무술임에

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접

하기 어려운 '택견'(7/27(토)~29(

월)) 강좌가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에서 각 분야 전문가가 직

접 파견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강사진은 자카르타 

국립 69번 중학교를 찾아 특별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한국문화

를 일반 대중에 알리기 위한 노

력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전통

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

제로 구성된 올해 세종문화아카

데미는 8월 3일(토)에 수강생들

이 그 동안 배운 것들을 모두 

함께 확인하고 즐기면서 유종의 

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세종문화아카데미 개강식 열어
전문가로부터 한국문화를 직접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

K POP 앨범 구입은 한인포스트 SHOP에서

연락처 : 021-45869198   카톡아이디 haninpost

* 가수 대형 포스터 택일
* 최저가 25만~35만/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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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가지 
IT 키워드(2)

글. 홍승수/ 
PT. KOREA TELECOM INDONESIA 

대표이사
한인포스트 IT 칼럼리스트

sshong.kti@gmail.com

홍승수의 인도네시아 IT 칼럼(12)

1. 4차산업혁명

2. 4차산업혁명의 주요기술

3. 스마트 팩토리

4. 스마트 팩토리 구축전략

5. 봉제 의류 제조업의 스마트

    팩토리

6. 신발 제조업의 

    스마트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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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향

8. 인도네시아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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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9년 10가지 

      IT 키워드(1)

1. Microservices / 

    Microservice   

    Architecture 

    (마이크로서비스 /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IT를 전공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는 매우 생소한 용어이다. 하지

만 IT산업에 종사를 하고 특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서

비스를 하는 운영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다. 마이크로서비

스 아키텍처는 하나의 큰 어플

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작은 어

플리케이션으로 나누어 변경과 

조합이 가능하도록 만든 아키텍

처를 말한다. 과거 하나의 서비

스를 위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시절에서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하고 복

잡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

문에 어플리케이션은 복잡해지

고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이 기술이 좀

더 진보하여 마이크로서비스 아

키텍처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

시켰다. REST API의 일반화, 

도커(Docker)와 같은 컨테이너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발전, 모바일 서비스의 일반화 

등이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의 배경이 되었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서비스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도

가 증가할 수록 여러가지 장점

을 갖는다. 우선 서비스가 개별

적으로 독립적인 단위의 어플리

케이션이기 때문에 변경이 용이

하고 그 변경이 다른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또한, 개별 

서비스 단위의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에 따라 여

러 번 배포를 하는 것이 가능

하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자

면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부하가 집중되는 특정 서비스를 

위해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스

케일 아웃할 필요가 없기 때문

에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

일 수 있다. 특히, 서비스의 특

성에 따라서 메모리 사용이 많

은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계

산 과정이 많아서 CPU 사용량

이 많은 서비스가 있을 경우 서

비스의 특성에 맞게 자원을 할

당하여 스케일 아웃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사용이 가

능하게 된다.

2. Quantum Computing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팅은 0, 1, 그리고 0

과 1의 조합을 동시에 나타내

고 저장할 수 있는 양자 비트

(quantum bits), 또는 큐비트

(qubits)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러한 두 상태의 중

첩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자 컴

퓨터는 바이너리 비트를 이용하

여 모든 정보를 0 아니면 1로만 

저장할 수 있는 전통적인 컴퓨

팅보다 훨씬 더 데이터 처리의 

속도를 가속화 할 수 있다. 일

반적인 컴퓨터는 0이나 1로 비

트를 수집한다. 그러나 양자 비

트는 0과 1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양자 컴퓨터는 순차적으

로 연산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한다. 이런 2개의 양자 비트, 

즉 큐비트(Qubit)는 4개의 별개 

상태(distinct states)를 유지해 

동시해 처리할 수 있다. 3개의 

큐비트는 8개를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10개 큐비트는 1,024개

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많

은 전문가들은 양자컴퓨팅이 과

거 트랜지스터의 개발로 탄생된 

디지털 산업을 다시 한번 획기

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기술로 

손꼽는다. 구글, IBM, INTEL 

등 IT 선도기업들은 이미 양자 

컴퓨팅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

를 하고 있다. 

양자 컴퓨팅의 우수성은 특히 

오늘날 가장 빠른 수퍼컴퓨터보

다도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처

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

고 있다. 일반적으로 50큐비트에

서 이러한 속도가 가능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자보다 

적은 양자 컴퓨팅의 세계가 열

리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원자와 전자소자가 안정적으로 

연산을 실행하는 상태인 '양자 

결맞음(Quantum Coherence)'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

는 열 간섭을 줄이기 위해 절대 

영도(섭씨 -273.16도)에 가까운 

온도에서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초전도 금속을 이용하는 것이다. 

3. Mobile First 

    (모바일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라는 용어는 전

문 IT용어는 아니지만 현재 깃

술의 발전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단

어이다. 과거 어플리케이션 서

비스는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의 

서비스 방식에서 인터넷을 이용

한 웹서비스 방식으로 발전 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보다 모바일 플

랫폼을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웹서비스 업체, 온

라인 정보제공 업체들은 우선 

모바일 사용자의 편의성에 맞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업내에서 사용되

는 주요 어플리케이션도 모바일 

환경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책

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시간

보다 재택근무나 대외활동을 하

며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이 자

연스럽게 많아 졌기 때문이다. 

4. Zettabyte Era 

   (제타바이트 시대)

우리는 공식적으로 제타 바

이트 시대에 접어 들었다. 시

스코는 2021년까지 매년 글로

벌 IP트래픽이 연간 3.3 ZB(

제타바이트), 즉 월 278 EB(

엑사바이트)에 도달 할 것으

로 예측한다. 그런데 과연 제

타바이트는 얼마나 큰 숫자일

까? 제타바이트(Zettabyte)는 

1,000,000,000,000,000,000,000 바

이트로 구성된다.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

리하려면 기업뿐만 아니라 사용

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겪을 것

이다.이제 모바일 기기를 통한 

모바일 트래픽이 PC 트래픽을 

초과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회사

들은 좀더 빠른 데이터 전송방

식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대용

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

록 하드웨어 제조 업체들도 기

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의 데

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이

터 처리에 관련된 기술들도 발

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5. 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업 운영을 능률화하고, 비

용을 절감하기 위해 로봇 프로

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라 부르

는 새로운 기술

적 접근법을 찾

는 기업들이 증

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기업은 

RPA를 통해, 

판에 박힌 일상

적인 규칙 기반

의 비즈니스 프

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고객 서

비스 등 더 가치가 높은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쉽게 말해 RPA기술은 반복적이

고 평범한 작업을 로봇이 하게 

해 조직의 시간을 절약해 준다

라는 의미이다.

RPA는 사람이 수행하던 규

칙 기반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

하는 것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노동력(digital 

workforce)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챗봇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기업의 소비자센터를 대신하기

도 한다. RPA는 정형화된 데이

터 입출력 업무, 데이터 비교 검

증 업무 등 규칙 기반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

써, 비용 절감, 업무 생산성 향

상, 효율적인 자원 활용 등을 가

능하게 한다.

[이선진 칼럼]

미중 무역전쟁과 아세안의 대응

최근 동남아 언론에 ‘글로

벌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의 전환’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중국 중심의 동

아시아 지역생산 분업체제에 대

해 미국이 수출시장을 제공하는 

이제까지 구조가 바뀌고 있으

며, 미중 무역전쟁이 이의 상징

적 예라고 해석하고 있다. 

아세안과 한국경제는 이 구조

를 토대로 한 성장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실제 아세안의 최

대 교역상대는 중국이고 미국

은 세 번째이며, 대 중국 교역의 

50%가 중간재이다.

그러나 미중 협력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무역뿐 

아니라 기술 군사 이념으로 확

대되고 있고, 화웨이 제재의 예

와 같이 두 대국은 기술 패권 경

쟁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

라 중국과 미국에 의존도가 높

은 아세안과 한국경제는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압박을 받

고 있다.

이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방향

은 어떠한가? 아세안 사람들 의

견은 내부적 능력배양과 지역협

력·지역연계(regional connec-

tivity) 두 가지를 대응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서

로 다른 성격이지만 동전의 앞

뒤와 같이 분리될 수 없다. 능

력배양의 상당부분이 지역협력

과 지역연계 속에서 추진되어왔

기 때문이다.

아세안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외부 충격을 예방

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

의 능력 배양이 우선되어야 한

다는 인식을 가졌다. 개별 국가

들은 독자적 개혁개방을 추진하

는 한편, 아세안 공동체를 창설

하기로 하고 경제통합을 가속화

했다. 구체적인 공동 과제를 설

정한 후 협력하면서도 때론 경

쟁(peer pressure)해왔다.

성장 패러다임 전환 압박 시달려 

그 결과 아세안 10개국은 상

호 비자 면제정책을 정착하고 

수송망을 확대해 인적, 물적(교

역), 투자 교류를 크게 늘렸으

며 2015년 아세안공동체를 발족

했다. 6억3000만 명 인구, 약 3

조 달러 경제규모를 가진 세계 

5위 경제권으로 도약했다. 혼자

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공동

으로 이루었다.

또한 아세안은 동남아뿐만 아

니라 다른 지역과의 연계협력

도 강화했다. 한·중·일과의 협

력(ASEAN+3), 주요 동아시

아 경제를 망라한 자유무역협

정(RCEP), 동아시아 금융협력

(CMIM) 등 그 예는 많다. 개별

적으로도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CPTPP)에 참여하

거나 일본 미국 EU 등 경제대

국들과 협력을 강화했다. 중국

의 일대일로 사업도 적극 받아

들이고 있다.

그 결과 아세안의 최대 무역

상대는 중국이지만 최대 투자

(FDI) 공여국은 EU 일본 미국

이다. 이와 같이 아세안은 다양

한 지역협력과 연계를 통해 경

제의 다변화, 활성화와 능력 배

양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 중 베트남이 독자적 능력 

배양과 지역 연계 면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지

난 1월부터 다섯 달 동안 167

억 달러의 외국투자(FDI)를 접

수, 작년 동기 보다 70% 증가

한 실적을 보였다. 베트남은 투

자환경 개선과 함께 베-미 무역

협정, 베-EU FTA 및 CPTPP

에 참가해 개혁 개방의지를 분

명히 했다.

중국을 이탈한 중국기업과 외

국 기업들은 베트남의 현재(1

억 인구와 높은 성장률)와 장

래를 보고 대거 이주해 온 것이

다. 2018년 중국 AMCHAM 조

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도 중

국을 이탈하는 외국기업들이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협력외교로 위기 극복해야

한국 경제도 새로운 성장 패

러다임의 개발이 불가피하다. 이

와 관련 지역협력외교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싶다. 냉전 이후,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이 지역에 지역협력 외교가 활

발해졌다. 

한국도 당시 경제 위기와 북

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역협력

을 적극 활용했다. 주변지역과 

협력해 무역을 활성화하고 금융

의 안정화를 시도했으며, 북한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

여시켰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중시

의 양자외교(bilateralism)로 회

귀했고, 우리 경제와 외교는 결

과적으로 축소지향형이 되었다.

반면, 아세안은 1997년 이후에

도 지역협력 외교를 활성화했다. 

1997년 한국의 경제규모는 아세

안 10 개국을 합한 것보다 많았

으나 지금은 아세안의 절반 수

준에 불과하다. 나아가 아세안은 

요즈음 미중 경쟁과 기업의 중

국이탈 추세를 기회로 삼아 새

로운 대안세력이 되자는 의견마

저 제시하고 있다.

미중 경쟁 속에서 오늘날 한국

은 주변대국 중심 외교와 양자 

외교가 가져 온 폐해를 목격하

고 있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신 남방정책, 신 북방정책 모두 

지역협력외교가 중시되어야 결

실을 가져올 수 있다. 

<내일신문>

글. 이선진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이번 연재에서는 앞서 소개한 2019년의 IT산업에서 뜨겁게 화자되는 용어들을 전

편에 이어서 소개하도록 한다.

인도네시아, 상반기 무역 흑자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인도네시아는 최근 무역흑자

를 기록했지만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준 '불황

형 흑자'는 아니지만 수출과 생

산 감소로 원자재와 자본재 수

입이 줄어든 만큼 경제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매체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

르면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은 “올해 상반기 수출과 수입

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8.57%, 

7.63% 감소했다”며 “특히 원자

재와 자본재, 소비재 수입이 줄

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같은 기간 원자재와 자본

재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

다 7.7%, 6.15% 줄어 각각 617

억, 131억6000만 달러 기록했고, 

소비재 수입은 9.31% 감소한 74

억 달러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주요 교역

국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저하

되면서 수요가 감소한 결과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25억

19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

한 뒤 지난 5월(2억4550만 달러)

과 6월(1억9600만 달러)에는 무

역흑자로 전환됐다. 그러나 수출

과 수입이 모두 줄어든 '흑자'는 

절대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는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데이비드 사무엘 뱅크 센트럴 

아시아(BCA) 선임 이코노미스

트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5월부

터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수출과 경제활동이 저조한 성적

을 보이면서 원자재 수입이 감

소했다”며 “무역흑자는 좋은 신

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수출 감

소로 인한 원자재와 자본재 수

입 감소는 경계해야 할 현상”이

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무엘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는 상품 수출 의존

도가 높아 만약 수출과 생산이 

활발하고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

이 늘어나 무역적자를 기록한다

면 무역적자를 반드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며 “또한 상품 

외 서비스나 비시장재 수출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마 유디스티라 아드히네가

라 경제금융연구소(Indef) 이코

노미스트도 “올해 2분기 경제성

장률은 정부의 목표치인 5%보

다 낮았다”며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 감소로 수입이 줄

어드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시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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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격전지로 
변모하는 인도네시아

“인력개발, 연구, 
인턴쉽, 업체 세제 감면” 

현대자동차의 공장 위치에 대

한 추측은 2018년 중반 이후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언급되어 왔

으나, 구체적인 규모나 공장 위

치 등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

되었다. 그 동안 현대자동차 협

력업체와 인도네시아 한인들 사

이에서는 ‘찌까랑의 델타마스이 

유력하다’는 등 상당히 구체적

으로 거론되어 왔다.

델타마스가 위치해 있는 버까

시의 찌까랑은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하여 많은 일본계 자동차 

회사가 진출해있어, 자동차 관

련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다

는 장점으로 자동차 산업단지로 

각광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자

동차 제조 공장은 자체 공장뿐

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공장 또

한 대규모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어, 델타마스의 규모로는 현

대자동차와 같이 대형 제조/생

산 공장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하

리라는 관측도 있다. 

현지 유력 인사는 한인포스트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델타마

스는 대규모 자동차 공장이 들어

오기에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최근 폭스바겐은 추가 공장 증

설을 찌깜뻭(Cikampek) 자동차 

산업단지로 주목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현대자동차도 협력업체 

선정을 진행 중이며, 후보 업체

들은 위한 부지를 위해 D지역과 

C지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전했다. 

서부 자바 주지사, 현대자동차 

유치를 위한 끈질긴 구애 중

그런 와중에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특별경제구역(KEK)이 

있는 서부 자바(West Java) 주

는 현대자동차 공장 유치를 위

해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펼치

기 시작했다.

 

Kompas, Antara, 

BandungKita 등 인도네시아 유

력 언론들은 6월 28일자 보도에

서, 서부 자바 (West Java) 의 

Cirebon-Patimban-Kertajati

로 이어지는 르바나(Rebana)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 인도네

시아에서 가장 큰 특별경제구역

(KEK)으로 지정되면서 현대자

동차의 인도네시아 공장 건설을 

위한 강력한 후보지로 주목 받고 

있다고 전했다.

BandungKita의 6월 29일

자 보도에 따르면, 리드완 까밀

(Ridwan Kamil) 서부 자바 주

지사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정부는 지난 7월 9일 소득세 

감면 인센티브에 관한 정부령

(2019-45호, PP No 45/2019)에 

대해 발표했다. 이 정부령은 인

력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

업교육, 그리고 인턴쉽을 제공하

는 회사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

용이다. 스리 물리아니 재무부 장

관에 따르면 인턴쉽을 제공하는 

회사는 200% 소득세 감면, 기술

기반과 혁신 연구를 하는 회사

는 300% 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는 내용이다, 이 정부령은 지난 6

월 25일에 조코위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고 Kompas 신문이 7

월 10일 보도했다. 스리물리아니 

재무부 장관은 “노동집약 산업을 

하는 회사가 투자 확대와 사업 

확장하면 투자 자본에서 60% 소

득세 감면을 받는다. 이는 재무

부 장관령으로 규정되고 장관령

은 신속히 발령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 

(Apindo)는 “정부령을 환영한

다. 소득세 감면 인센티브는 기

술분야 투자사, 전기차 투자사 등 

많은 투자사들을 유입하는 효과

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경제부>

폭스바겐 등 자동차 산업단지로 주목 받고 있는 Deltamas와 Cikampek

인 우마르 하디(Umar Hadi)는 6

월 28일 Pakuan Province West 

Java Building에서 회동한 뒤 “한

국의 현대자동차가 최저 임금이 낮

고 근로자의 수급이 원활한 새로운 

특별경제구역(KEK)인 서부 자바

의 르바나(Rebana) 지역에 공장

을 신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드완 까밀 주지사는 르바나 

특별경제구역은 끄르따자띠 공항

과  빠띰반 항구와의 접근성이 뛰

어난 반면, 타 지역에 비해 토지 

비용, 최저 임금이 낮으며, 수출입 

세금 면제, 공장 설립 인허가 간소

화 등 수출지향적인 경제특구로써 

해외 기업들을 위한 편리하고 완

벽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미 법인세 

한시적 면제, 토지 취득 편의 제

공, 완성차(CBU) 수출 절차 간소

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데 이어 PPnBM(Luxury Goods 

Sales Tax), Tax Holiday 등 추가

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는 가

운데, 리드완 까밀 서부 자바 주지

사는 르바나 특별경제구역의 다양

한 장점들을 내세워 현대자동차 공

장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구애 작

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르바나 특별경제특구의 경우 자

동차 생산을 위한 인프라가 전무하

다는 우려에 대해 리드완 까밀 주

지사는 “3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실

행 계획을 세울 것이며, 현대자동

차의 공장은 1년 6개월 후부터 생

산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경제부 관련기사 A1면에>



식음료(F&B)산업의 GDP 성장기여도가 지속

적으로 증가 중

 인도네시아 식음료(Food and Beverage, 이

하 F&B)생산자협회는 2018년 F&B산업의 성장세

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기여도는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

- 지난해 F&B산업의 성장률은 7.91%로 2017

년 9.23%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산

업 중 기계(9.49%), 가죽신발(9.42%), 기초금

속(8.99%), 섬유(8.73%)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

- 한편 F&B산업의 GDP 성장기여도는 2018년 

6.25%로 2014년 5.32% 이후 꾸준히 증가하

는 추세

 인도네시아 산업자원부는 올해 관련 투자 확

대로 F&B산업의 성장률은 9%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보도에 의하면 금년도 F&B산업에 대한 정

부의 투자유치 목표는 전년대비 8.1% 증가한 

68.4조 루피아(48억 달러)

- F&B생산자협회는 매년 투자유치 목표를 설

정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에는 F&B산업 중

에서도 F&B제조업에 대한 목표치를 전년대

비 11% 증가한 63조 루피(44억 달러)로 설정

- F&B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목표는 4년래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중

- 또한 산업자원부는 2019년 1분기 F&B산업의 

생산량은 6.77% 증가하여 GDP 성장기여도는 

6.35%에 달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올해 F&B

산업의 9%대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힘

- 산업자원부 장관은 앞으로도 F&B산업과 같은 

수출지향 산업에 대해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국영 디지털 결제플랫폼 LinkAja 출시

 인도네시아 핀테크 스타트업인 Finraya가 

올 초부터 개발을 추진한 국영 디지털 결제플랫폼 

‘LinkAja’를 6월 30일 출시

- Finraya는 인도네시아 1위 국유 통신사업자 

Telkomsel의 핀테크 자회사로 국영은행협회

(State-Owned Lenders Association)를 포

함한 다수의 국영기업들이 출자

 LinkAja는 식음료 소매점을 위주로 결제 서

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서비스 범위를 확대

하여 인도네시아 최대 디지털 결제플랫폼으로 성장

하는 것이 목표

- Finraya CEO는 F&B 결제는 LinkAja 서

비스의 일부로 궁극적으로는 전기연료 비

용납부 등과 같은 Payment Point Online 

Banking(PPOB)서비스*가 더 큰 부분을 차

지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 PPOB는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구현된 현

금결제시스템으로 인도네시아 결제시장을 주

도하고 있으며 현금 인출, 고지서 납부, 송금, 

소액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

- 현재 LinkAja는 QR코드 스티커를 차량에 부

착하여 스캔하는 방식의 하이패스 요금 결제

서비스도 도입 할 예정이며, 해외근로자 대상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andiri은행 등 

국영은행과 협력 중

- LinkAja는 현재 싱가포르에서도 이용이 가능

하며 향후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등으로 서

비스를 확대할 예정

 또한 대도시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존

의 전자결제 시스템과는 달리 시골 지역까지도 서

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어서 금융포용 확대에

도 기여할 전망

- 시장 선두 주자인 고페이(Go-Pay)와 오보

(OVO)의 경우 대도시를 벗어날수록 가맹점이 

턱없이 부족하고 네트워크 장애가 종종 발생

하는 등 이용이 제한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을 통해 디지털 결제시장의 거래규모가 크게 확대

되는 중

- 2018년 인도네시아 디지털 결제시장의 총 거래

규모는 268억 달러로 2023년 5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

-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해 

창조경제위원회(BEKRAF)를 신설하고, 공공 

전산망의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 로드맵 발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정부, 2025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비중 23% 목

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에너지 혼합(Energy-mix) 정책을 통해 화

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 중

-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UN 기후변화회의에

서 채택된 조약으로 2021년 교토의정서를 대

체하여 발효될 예정이며, 기존의 교토의정서

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었으나 

파리협정은 159개 국가들이 모두 포함되는 新 

기후 체제 합의문

- 인도네시아는 파리협정 합의 이후 2017년 3

월 대통령령을 통해 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25년 23%, 2050년 31%로 확대하는 신 재생

에너지 사용방안을 발표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도 정부의 목표에 

맞춰 신 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어 2025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비중

을 23%로 확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발표

- ESDM은 2025년 수력발전 10.4%, 지열발전

(PLTP)과 기타발전 12.6%로 전체 신 재생에

너지 비중 2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신 재생에너지 발전소 확대 등을 통

해 2028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16,765MW 수준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하원은 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확대하고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 재

생에너지 관련 법안을 준비 중

- 정부는 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활성화시키

고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다양한 신 재생에

너지 법안을 검토 중

- 검토 중인 신 재생에너지 법안은 신 재생에너

지 활성화 펀드 조성, 신 재생에너지 발전 사

업자 세금 감면, 기존 화석에너지 발전 사업

자를 신 재생에너지 사업자로 전환을 유도하

기 위한 사업 개발 선택 우선권 부여 등의 내

용을 포함

- 하원 의장은 해당 법안이 하원이 새롭게 구성

되는 10월 이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

상되고, 해당 법이 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의 ‘우산’이 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입법 전에 에너지광물자원부(ESDM)가 

기존의 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더욱 장려

해야 한다고 강조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 0.55% 기록

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물

가지수는 전월대비 0.55% 상승

-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 0.68%에서 

6월 0.55%로 둔화되었으며, 2015년 6월 0.54%

를 기록한 이후 6월 물가상승률로는 최저 수준

- 식료품 가격은 1.63% 상승하였으며 품목별로

는 고추, 생선, 채소의 가격이 상승한 반면 닭, 

계란 가격은 하락

- 한편 교통, 통신, 금융 관련 소비자물가는 

0.14% 하락

- 이는 라마단 기간에 식료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5월에 가계지출이 집중되었기 때문

- 라마단 기간 중에는 하루의 금식 시간이 종

료되는 저녁시간에 가족, 친구와 함께 식사

를 하는

  풍습이 있어 금식기간 중임에도 식료품 매출

이 크게 증가

 도시 별 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총 82개 도시 

중 76개 도시의 물가가 상승

-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3.6%를 기록

한 Manado(자바수마트라섬 외곽도시)이며, 

물가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0.41%를 기록한 

Tanjung Pandan(수마트라섬 내부 도시)

 한편 통계청은 현재 물가수준이 정부의 관리

목표범위에 있다고 밝힘

- 6월 전년동기대비 물가상승률은 3.28%로 정부

의 물가 관리목표인 전년동기 대비 3.5%~4.5% 

범위에 포함

인도네시아-일본간 경제동반자협정 재검토 협

상이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

 6월 28일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에서 인도네시아와 일본 양국 정상은 경제동반자

협정 재검토(General Review Indonesia-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GR-IJEPA)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약속

-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2007년 8월 경제동반자

협정(IJEPA)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협약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한 재검토에 합의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해 옴

- 2014년 9월 자카르타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

린 이래 2019년 3월 도쿄에서 열린 11차 회의

까지 꾸준히 논의를 진행해 왔음

- 양측은 금번 GR-IJEPA가 양국 간 무역 관계

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협상이라는 점에 공감

하고, 양측 무역협상단 대표에게 조속한 협의

안 검토와 수정을 지시

- 미중 무역갈등 등 국제적인 통상 마찰이 벌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이 더욱 더 중

요해지고 있다고 강조

 같은 날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무역부 장관들

도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올해 말까지 의정서 변경

을 완료할 것으로 발표

- 현재 협상안에는 재화와 서비스 교역, 고용, 

투자, 원산지 규정, 지적재산권, 기후변화 등

이 포함됨

- 특히 무역조건 외에도 제조업산업개발센터

(Manufacturing Industry Development 

Center, MIDEC) 관련 협력 내용을 중점적

으로 논의

- 양국 장관은 新제조업산업개발센터(New 

MIDEC)를 통한 산업부문 협력을 강화할 계

획이며,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식품 등 양국

이 상호적으로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할 예정이라 고 발표

 한편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Top2 수출국, Top3 

수입국으로 인도네시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인도네시아의 

對일본 교역규모는 수출 194.7억 달러, 수입 

179.7억 달러로 총 374억 달러에 달함

- 對일본 주요 수출품목 : 석탄, 광석 및 구리, 

귀금속폐기물, 천연고무 등

- 對일본 주요 수입품목 : 자동차 및 오토바이 

부품, 반제품 자동차, 인쇄 기계, 철, 백금 등

World Bank,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 World Bank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를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를 5.2%에서 5.1%로 0.1%p 하향 조정

- World Bank는 금번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와 같은 대외 불확실

성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

-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국의 주요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에도 연쇄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또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인도네시아

의 수출 감소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

-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인 팜오일과 석탄의 경

우, 가격 하락과 동시에 글로벌 수요가 감소

하여 인도네시아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한편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불안 요소 해소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대내 요인

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악영향을 일정부분 상

쇄할 것으로 예상

- 지난 6월 28일 프라보워 총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대선 불복소송이 기각되면서 국내 정

치적 불안 요소가 해소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에 대한 투자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

- 또한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를 확대하고 있어 GDP대비 정부지출은 작년 

4.8%에서 5.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외에도 World Bank는 인도네시아의 가계소

비는 작년 5.1%와 비슷한 5.2%를 기록할 것으

로 전망했으며, 인도네시아가 수출과 외국인직

접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경상수지 적자에 대

한 압력이 계속될 것임을 지적

-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 적자는 2018년 GDP의 

2.8%이며 2020년에는 GDP의 2.5%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한편 World Bank는 민간소비 확대가 주도하

면서 경제성장률이 2020년 5.2%로 상승할 것

으로 전망

재무부, 천연자원 수출업체의 수출외환대금 관

련 규제 위반 시 벌금 부과 규정 발표

 2019년 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본 유출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천연자원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수입을 자국 은행에 예치하도

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발표

- 해당 규제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천연자원 수

출업체는 수출외환대금을 수출신고서 발행일

로부터 3개월 후 월말까지 인도네시아 금융서

비스위원회가 지정한 외환취급은행의 특별 계

좌에 입금해야 함

- 주요 천연자원 수출품인 광물, 농산물, 수산물, 

삼림 자원 등이 포함됨

- 또한 천연자원 수출을 통해 얻은 수익은 수

출 관련 세금납부, 채무상환, 배당금 지급 등 

투자법 상 규정된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규제

- 따라서 수출업체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은행에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해외은행에 

에스크로 계좌가 있을 경우 인도네시아 은행

으로 이전해야 함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수출업체

가 규정을 어길 시 부과되는 벌금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

- 천연자원 수출업체가 수출외환대금의 자국 내 

유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① 수출외환대금을 인도네시아 내 외환취급은

행 특별계좌에 예치하지 않을 경우 수출액의 

0.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② 특별계좌의 예금을 명시되지 않은 용도로 사

용할 경우 지급액의 0.25%를 벌금으로 부과

③ 해외은행에 에스크로 계좌를 국내은행으로 이

전하지 않을 경우 수출 시 세관서비스 지연 등

의 불이익을 부과

- 재무부에 따르면 부과된 벌금은 비조세 수입으

로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며, 수출업체가 의무를 어

길 경우 벌금 외에도 수출을 제한하거나 사업허가

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힘

B2 한인포스트

경제2019년 7월 29일 ~ 8월 4일

Mandiri은행 "불통사태 8시간만에 정상화"
만드리 은행 통화 정상화됐지만 은행잔고 확인해야

20일 오전 8시30분 만디리은

행 가입자에 계좌 잔액이 늘어

나거나 줄어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CNN Indonesia CNBC 

등 언론이 속보로 보도했다. 이

후 8시간동안 만디리 가입자들

은  mandiri online, internet 

banking, sms banking, ATM 

dan EDC부분에서 정상화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14시 중앙은행 BI는 “Bank 

Mandiri 은행 계좌 불통사태에 

고객들은 페닉할 필요없다”고 진

정시켰지만, 각 은행지점에 가입

자들은 주말에도 불구하고 은행

을 찾아 계좌 확인하느라 북세통

이 되었다. 

만디리은행 담당자는 기자회견

에서 "오늘 아침 만드리 은행 IT

시스템 문제로 만드리 계좌 10%

가 문제가 발생했으며 모든 계좌 

계정에 대한 자료를 복구했기때

문에 잔고문제 없다. 사고는 사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잔고는 안

전하고 2시간정도 이후에 복구될 

예정이다" 발표했다.  

한 가입자는 9500백만 루피아

가 늘어나 일억루피아가 되었다

고 트윗터로 밝혔으며, 또 다른 

가입자는 갑자기 잔고가 0가 되

었고 3000만 루피아 정도 사라졌

다고 항의했다.

우리금융연구소 INDONESIA Review



일에 자카르타의 대통령 궁에 도

착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는 8월 17일 자카르타에 도

착하면, 조코위 대통령을 만나 동 

자바의 윌리스(Wilis) 산 주변의 

숲을 보존하기 위한 인식을 높이

기 위해 조코위 대통령이 윌리스 

산 기슭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기를 희망한

다고 말했다.

그는 뒤로 걷는 여정을 위해 배

낭에 눈 높이의 백미러를 설치하

는 기발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는 와룽에서 식사를 하고 사원, 

경찰서, 방법초소 등에서 잠을 자

며 하루에 최대 30km를 걸을 예

정이라고 한다.

그는 왜 뒤로 걷고 있는지에 대

한 질문에, “인도네시아의 74번째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인도네시

아의 역사와 국가를 위해 싸웠던 

선조들의 공적을 되돌아 보기 위

해.”라고 대답했다.

그는 배낭 옆에 인도네시아 국

기를 부착하고, 머리 위에는 황금

독수리와 “조국에 헌정”이라는 뜻

의 “Tanda Bakti Anak Negri”

라는 문구가 새겨진 깃발을 메달

아 걷고 있다.

이슈 B3한인포스트

2019년 7월 29일 ~ 8월 4일

제13기 삼익기술학교 졸업…전원 취업 성과
6개월동안 피아노 조율, 기타 

목공, 제빵, 봉제 총 4개 과목의 

전문 지식을 습득한 삼익기술학

교 졸업생들이 전원 취업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난 7월 11일(목) 보고르 찔

릉시에 위치한 삼익기술학교(이

사장 이병기)에서 제13회 졸업

식 열렸다. 이날 졸업식에는 삼

익기술학교 이병기 이사장을 비

롯해 권희정 삼익악기 인니법인

장, 이진수 성보유리 회장, 실습

업체 관계자,  교직원 등 약 70

명이 참석하여 6개월의 노력끝

에 취업하여 사회로 나가는 졸업

생들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성공

을 기원하였다.  

이 자리에서 삼익기술학교 이

병기 이사장은 졸업생들에게 인

도네시아인들이 가진 서로 다

름을 인정하고 단합하는 정신

(Bhinneka Tunggal Ika)과 토 론을 통해 합의를 이끄는 장점 을 살려서, 매사에 감사하는 마

음, 친절과 밝은 미소, 겸손, 긍

정적 생각, 근면과 약속의 중요

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번에 졸업하는 13기 학생들

은 피아노 조율, 기타 목공, 제

빵, 봉제 총 4개 과목의 전문 

지식을 삼익기술학교에서 3개월 

배우고 실습 협력업체에서 3개

월간 이수했다.

학교측은 졸업생 가운데 교육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높은 성

적과 실습에 성실히 임한 학생 

12명을 선별하여 장학금을 수여

하였다.

졸업생 Fanny는 “6개월간 무

상으로 교육 받아 취업까지 도와

준 삼익악기와 삼익기술학교 교

직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

에 나가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한국어로 답사했다. 

한편, 삼익기술학교는 인도네

시아 저소득 청소년들의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지

난 2012년 KOICA와 삼익악기

가 함께 설립하여 개교하여, 지

금까지 총 751명의 교육생을 배

출하고 있다. 

<지난 7월 11일(목) 보고르 찔릉시에 위치한 삼익기술학교에서 제13회 졸업식이 열렸다.>

멸종 위기의 코모도 섬, 
2020년부터 1년간 폐쇄

인도네시아 자연 보호를 위한 800km 여정

동 누사 떵가라(The East 

Nusa Tenggara : NTT) 관광

청은 2020년 초부터 1년 동안 

코모도 국립공원 내 코모도 섬

의 일반인 출입을 이 금지한다

고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7월 

10-11일 라부안 바조(Labuan 

Bajo)를 방문하여, 보존 구역으

로 선포된 코모도 섬의 방문객 

수를 제한할 필요성을 강조했었

다. 동 누사 떵가라 주지사인 빅

토르 B. 라이스꼬다트는 코모

도 섬의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

해 1,000억 루피아를 배정하겠다

고 약속했다.

코모도(Komodo), 빠다르

(Padar) 그리고 린짜(Rinca) 

등 3개의 큰 섬과 26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된 국립공원은 1980

년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

은 거대한 도마뱀인 코모도 드

래곤(Komodo dragon)을 보

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77

년 코모도 국립공원은 유네스코

(UNESCO)에 의해 생물권 보

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91년

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

로 지정되었다. 2012년에는 '세

계 7대 자연경관(New7Wonders 

of Nature)으로 지정되었다.

코모도 국립공원과 라부안 바

조를 주요 관광지로 하는 관광

산업은 NTT 수입의 근간이다.

코모도 국립공원은 2018년 관

광객 방문으로 320억 루피아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 전년도의 

290억 루피아에 비해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코모도 국립공

원을 찾은 관광객은 모두 17만

6830명으로 2017년 11만9599명

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 해 

전체 관광객 중 12만1409명이 

외국인이었고 인도네시아인이 

55만421명이었다.

동 자바의 한 시골 마을에 사

는 남자는 인도네시아의 삼림 

보호를 위한 인식을 높이기 위

해 800km의 대 장정을 시작했

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

(Guardia)에 따르면, 4명의 자

녀를 둔 43세의 메디 바스또니

(Medi Bastoni)라고 알려진 남

자는 지난 주 목요일에 동 자바

의 도노(Dono)를 출발하여 인

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인 8월 17

뒤로 걸어서 동 자바(East Jave)의 도노(Dono)에서 자카르타까지



B4 한인포스트
종합

2019년 7월 29일 ~ 8월 4일

전남 목포시 수산물 수출 시장 개척단 & 우리컨설팅

‘2019 전남 목포시 수산물 
수출 시장개척단’ 개최 안내

상반기 자동차 내수 판매 
13% 감소 수출은 증가

단기 성장 잠재력 5.5% 상향 조정

6월 무역 흑자 전환... 루피아화 강세

상반기 반뜬지역 신발 수출 감소

고급 아파트 부동산 산업 전망 커

환경부, 산불방지 통제강화

2019 전남 목포시 수산물 수

출 시장개척단이 오는 8월 21일

부터 2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

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될 ‘2019 전남 목

포시 수산물 수출 시장개척단’

은 구운 김, 돌자반, 조미김, 김

밥김, 해초무침, 건조매생이, 아

몬드 김스낵 등 5개의 수산물 업

체들이 참여하여 현지 기업들과

의 수출, 기술제휴 및 업무협력

을 위한 수출 상담 행사 프로그

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전남 목포시에

서 주최하고 우리컨설팅(PT. 

Woori Consulting)이 주관하여 

수출 상담행사를 일괄 진행한다. 

우리컨설팅 관계자는 “인도네시

아에서 수출 상담행사에 참여할 

현지업체 및 현지에 진출해 있

는 한인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어

를 발굴 중이며 업종별 현지 시

장조사 및 진행 프로그램과 행

사 후 비즈니스가 성사된 한국 

참가기업과 인도네시아 기업간

의 후속 업무 진행관리를 통해

서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

다”고 전했다.

본 행사와 관련한 문의사항

이나 참가를 희망하는 현지기

업 및 한인기업은 우리컨설팅으

로 문의하면 된다. (trading@

woori-consulting.com)

행사개요

◇ 행사일시 : 2019년 8월 22일 (목) 10:00 ~ 17:30

◇ 장    소 : 자카르타 그랜멜리아 호텔 (Hotel Gran Melia Jakarta), Legian 1 (Lobby Floor)

◇ 파견업체 :

◇ 대상업체 : 기술 및 제품을 인도네시아에 도입하길 희망하는 모든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 

              (한인업체 포함)

◇ 주    최 : 전남 목포시

◇ 주    관 : 우리컨설팅(PT. Woori Consulting)

◇ 참가신청 및 문의 : 우리컨설팅 무역부 Tel : 0811-8110-640 /021-7918-4239 

              E-mail : trading@woori-consulting.com

올해 상반기에 국내 자동차 판

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감소했다. 4월 대선 총선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정치적 불확

실성이 구매를 지연시키기에 충

분한 원인으로 개인 승용차와 기

업체 상업용 차량 판매가 감소

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자동차 유

통 업체 인 아스트라 인터내셔

널 (Atra International)에 따르

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상반기

에 유통 업체에 481,577대의 차

량만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 

(Gaikindo)의 데이터를 인용했

다.

 자동차 구매는 종종 인도네시

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도

네시아 가구 소비의 강도를 측정

하는 데 사용된다. 토요타 아스트

라 모터 (Toyota Astra Motor)

의 총책임자인 프란시스쿠스 

소어조프라노토 (Fransiscus 

Soerjopranoto)는 "일부 소비자

는 대통령 총선때문에 구매를 연

기했다"며 "7월에 시장이 회복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요타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

서 155,139대 판매를 기록하며 

다이와츠 (87,023대), 미쓰비시 

(80,929대), 혼다 (59,087대), 스

즈키 (46,557대), 닛산 (7,176대) 

순이었다. Toyota, Daihatsu, 

Isuzu 및 Peugeot 브랜드를 취

급하는 Astra사는 총 253,489대

의 자동차를 판매하여 작년 51%

에서 53%로 점유율을 높혀 나갔

다. 2018년 자동차 판매는  115 

만대로 올해는 120~130만대 판매

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수 침체 반면에 인도네시아

의 자동차 수출은 증가하고 있

다. 상반기 자동차 및 부품 수출

이 36억 8000만 달러로 증가했

다. 이는 전년 동기의 34억 4000

만 달러보다 6.9% 증가한 수치 

다. Gaikindo 회장 인 Yohannes 

Nangoi는 더 많은 종류의 자동

차를 수출 다변화해서 수출하는 

것이 자동차 산업의 성장요인이

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인도

네시아는 80개국에 11개의 브랜

드 차량과 부품을 수출하고 각 브

랜드별로 더 많은 모델을 수출하

고 있다"고 말했다.

요하네스 자동차 산업협회장은 

올해 자동차 수출이 적어도 10%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현지 제조업체들이 현재 매년 2 

백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능력

이 있으며 이는 국내 시장 수요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스리뮬냐니 재무장관은 인도네

시아의 경제가 구조적 문제가 해

결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 경

제는 5.5% 이상 성장할 수 없다

며, "생산과 관련된 잠재적 생산

량에 근거 할 때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력은 5.0 ~ 5.5%에 불

과하다"고 7월 16일 전했다. 

1인당 인도네시아 국민 총생산

은 3,840달러다. 인구 통계학 전

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은 30년간의 

노동 연령 인구가 어린이와 노인

의 수보다 훨씬 많다고 전했다. 

2050년에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선진국 전환을 비교할 때 더 높

은 생산성을 가져야하며 경제적

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함정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

시아 경제는 연간 6%이상 성장

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은 말했

다. 재무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특

히 투자 유입을 가속화 할 수 있

는 분야에서 국가의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 개혁 정책을 계

속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4/4분기 인도네시아 경제는 연

평균 5.18% 성장했다. <경제부>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인도네시

아 수입과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6월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 7월 

15일 발표했다. 지난 달에는 118 

억 달러를 수출하고 116억 달러

를 수입해 2억 달러 흑자를 냈다. 

루피아화는 2월 11 일 이후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ank 

of Indonesia)의 자료에 따르면 

루피아화는 미화 대비 0.8% 오른 

13,970루피아로 강세를 보였다. 

루피아 (Rupiah)화는 올해 동남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올

린 통화 중 하나이며, 달러 대비 

4.2%의 수익을 올렸다.

조코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의 세계 무역 전쟁에서 베트남

과 같은 방식으로 수출 실적을 높

이지 못하고 있는 장관들을 질책

했다. 지난달 재선에 성공한 대통

령은 무역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

해 2기 임기 동안 관료적 효율성

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향후 5년 내

에 해결해야 할 엄청난 숙제는 

너무 많다.

인 도 네 시 아 신 발 협 회

(Indonesia Footwear 

Association)에 따르면 신발 생

산의 주요지역인 반텐(Banten)

지역에서 제품 출하가 감소했다

고 말했다.

중앙 통계국 (Central Bureau 

of Statistics)은 2019년 1월~6월

에 신발 수출이 22억 달러로 전

년 동기 대비 25억 달러에 미치

지 못했다.

A p r i s i n d o ( A s o s i a s i 

Persepatuan Indonesia) 회장인 

Budiarto Tjandra는 “자카르타 

Tanjung Priok 항구를 통해 신

발 수출량은 감소하고 있다”며, "

유럽으로 수출이 감소했고 작년

과 비교했을 때 Banten의 신발 

산업은 축소했다"고 24일 말했다.

신발협회가 수집한 자료를 보

면 올해 상반기 동안 Tanjung 

Priok을 통한 신발 수출은 연간 

10억 5,500만 달러에서 29.59% 

하락한 6억 5,270만 달러를 기록

했다. 

하지만, 중부 자바 지역의 신발

류 수출액은 연간 1억 2,080만 달

러에서 26.35% 늘어난 1억6천403

만 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

쟁이 가속됨에 따라 미국으로 신

발 수출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

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신발 수

출은 51억 1천만 달러로 연평균 

4.13% 성장했으며, 올해는 6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300억 루피아(30mil-

iar) 상당 고급주택에 대한 사

치품 판매세(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Bn BM)

와 소득세(Pajak penghasilan 

PPh22)를 면제하는 법규를 발효

한 뒤, 부동산 활성화 전망이 커

지자 부동산 개발사들이 고급 거

주지 개발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개발사들은 자카르타, 

수라바야, 메단 등지에 150억~250

억 루피아 상당의 고급형 아파트

를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콤

빠스 신문이 7월 24일 보도했다.

부동산개발사협회 (REI)의 술

라이만 수마위나따 회장은 “현재 

고객에게 판매세와 소득세 납부

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부동산개

발사들이 자유롭게 아파트를 건

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

동산개발사들은 아파트 사업이 

더 발전할 것을 믿고 있다. 

Colliers International 

Indonesia의 자료에 따르면 2019 

~ 2022년에 자카르타에 아파트 

건축 프로젝트는 16개로, 평방미

터당 3,950만-9,000만 루피아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아파

트가 11.25%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15,005채, 2017년에 15.421

채, 2018년 20,128채, 2019년에 

20,660채의 아파트가 지어졌다. 

<경제부>

환경부는 건기가 계속되자 산

불 방지 통제를 강화했다. 환경 

및 임업부 (KLHK) 관계자들

은 산불 방지 예방을 위해 순찰

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부 화재

국장은 "각 기관과 지방 정부와 

연계해서 산불 방지에 기술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

방본부는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

고 있는 남부 북부 서부 칼리만

탄, 동남부 술라웨시, 북부 수마

트라, 리아우 제도에서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7

월 현재 위성으로 본 화재피해 

면적은 42,740헥타르에 달한다.

졸음운전으로 유류 탱크트럭 충돌 3명 사망
7월 21일(일) 새벽 1시48분 동

부 자카르타 라와망운 골프장 인

근 고속도로에서 기름을 가득실

은 유류탱크 트럭과 소형 승용차

가 충돌하여 고가도로 아래로 추

락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Jalan Tol Wiyoto Wiyono에

서 발생한 이 사고로 3명이 사망

했으며, 12대 소방차량이 출동되

어 새벽부터 오전동안 북부와 동

부지역 톨집입을 차단해 큰 혼란

을 겪었다. 경찰당국은 이번 사

고는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며 충

돌하면서 32,000리터 유류탱크가 

폭발하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

혔다. 다행이 차량 연쇄충돌은 발

생하지 않았다.



B5한인포스트

2019년 7월 29일 ~ 8월 4일
종합

한상재의 누산따라 뉴스데스크

지난 주에는 지진이 많은 주

간이었습니다. 우선 북 말루쿠 

주 할마헤라 섬 남쪽에 강진이 

발생했지만 쓰나미나 지진 피해

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리고 16일에는 발리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리 지진은 5.3 

리히터 규모기 때문에 그리 센 

지진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

만 집과 힌두사원, 학교 등이 무

너져 내렸기 때문에 비교적 지

진피해가 컸습니다. 지금 인도네

시아는 지진과 강풍 등 자연재

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

난주에도 전해 드렸습니다만 전

국적으로 가뭄 피해가 아주 극

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

고 이제는 식수마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만 농어촌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칼리만탄 지역에는 주민들

이 농사를 짓기 위해 산불을 놓

고 있기 때문에 연무가 짙게 깔

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무

는 주민들이 산불을 놓기 때문

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땅 밑에 

깔려있는 이탄토가 너무 건조하

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불이 나 

연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침내 지난 13일 조코위 대

통령과 쁘라보워 그린드라 총재

가 MRT 종점인 Lebak Bulus 

역에서 만나 두 손을 맞잡고 HI

까지 동행했습니다. 

헌재 소송 후 처음으로 두 사

람이 만나 화합을 위한 첫 발

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로서 인

도네시아 정치권은 급속히 안

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쁘라보

워 총재는 이날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조코위

(JKW) 대통령을 도울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대선불복 소송에 대

한 대립각을 단숨에 허물어 버

렸습니다. 

또 그는 대선과 관련해 조코

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비판을 이어간 데 대해 사과하

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참 멋

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쁘라보워 총재는 조코위 대통령

에게 “대통령 직을 잘 수행해 주

십시오”라는 말로 2019년 대선 

정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조

코위 대통령 당선자와 마룹아민 

부통령 당선자는 보고르 센툴에

서 당선자 대회를 갖고 5단계 정

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도네시아는 무

엇보다 먼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극한 대립

까지 갔던 쁘라보워를 끌어 안

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너무 대

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코위 대통령과 쁘라보워 

그린드라당 총재가 국민들 앞

에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서 뭔가 그린드라 당과 PDIP 

당이 정치적으로 협력을 하려

는 게 아니냐 하는 말이 나돌기

도 했지만, 여론은 그린드라 당

과 PKS 당은 예전처럼 선명 야

당으로 남아 조코위 대통령 정

부를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보

도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정부

에 착 달라 붙은 당은 PDIP, 

Golkar, PKB, Hanura, 그리고 

Bulan Bintang, Demokrat 당

이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보류되

고 있는 당은 PAN 당 입니다. 

한편, 야당은 이미 말씀 드린 바

와 같이 그린드라와 PKS 당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홀짝제(Ganjil 

Genap) 시행을 두고 말이 많지

만 일단 지난 아시안 게임 때

처럼 아침 06시부터 밤 9시까

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적

용할 것이라고도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자동차만 해당됩

니다. 문제는 홀짝제를 적용해

도 자카르타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

든 적용 지역은 Jalan Medan 

Merdeka Barat, Jalan M.H. 

Thamrin, Jalan Jenderal 

Sudirman, Jalan Gatot 

Subroto, Jalan Jenderal S. 

Parman, Jalan MT. Haryono, 

Jalan H.R. Rasuna Said, 

Jalan D.I. Panjaitan, 그리고 

Jalan Ahmad Yani가 되겠습니

다. 정말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

다. 홀수 차 하나 아니면 짝수 

차 하나를 더 사야 맘놓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끌라빠 사윗(Kelapa 

Sawit) 열매 가격이 계속해서 폭

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까지 만해도 kg 당 1,000루피아

는 나갔는데 요즘은 700루피아까

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

니다. 농장에서 운반하는 비용이 

3,400루피아 정도 들기 때문에 적

어도 1500 루피아는 받아야 하지

만 그건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유럽 수출길이 막히

고 인도마저 수입관세를 올렸어

도 중국이 더 많은 물량을 사주겠

다고 하여 안심했는데 미.중간 무

역전쟁 때문에 대 중국 CPO 수

출물량도 크게 줄어 드니까 당연

히 끌라빠 사윗(Kelapa Sawit)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는 것 같

습니다. CPO 가격도 2017년 1월 

당시만해도 10,229 루피아를 유지

했는데 점차 8천 루피아로 떨어

지기 시작하더니 2018년엔 그 이

하로 더 떨어져, 2019년 5월 현

재 6,358.20루피아까지 하락되어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

습니다.

한.일간의 분쟁이 심화되면 될

수록 인도네시아는 한일 양국으

로의 수출길이 추가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하는 어부지리적 전망

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어

떻게든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하

기로 했던 CEPA 협정도 더 빨리 

타결될 기미도 보이고 있다는 분

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는 한국도 27억 3

천만 불의 교역을 하는 국가지만 

일본도 56억 7천만 불을 주고받

는 국가이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한 

무역 파트너 국가라는 것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이 무역분쟁으로 

인해 서로 무역을 중단할 경우 

그 공백을 인도네시아가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령 

한국이 일본산 섬유제품(Uniqlo) 

수입을 거부할 경우 인도네시아

가 그만큼 대신 수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가 두 나라

에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은 섬유 

이외에도 석탄, 식용유, 천연고

무, 목가공품, 자동차 부품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그

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

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일자 비즈니스 인도네시

아에 의하면 현대자동차가 오는 

2021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이

라고 하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

습니다. 

생산 캐파는 연산 7만에서 25

만대를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주

로 백 햇치(Back Hatch) 타입의 

SUV 와 MPV와 세단을 생산하

게 된다고 합니다. 하여간 직원

만 3,500명이나 될 것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선 무척 관심을 크

게 보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동안 Tax Holiday 문제가 

거론되면서 지연되는 가 싶었는

데 이미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공장을 짓느냐 하

는 것인데요, 찌까랑 델타마스

(Deltamas) 공단지역 인근에 건

설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

다. 이제부터 인도네시아에 현대 

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으로 수출

하고 있는 제비집 물량이 수출 쿼

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

도되고 있습니다. 

소요량은 많은데 수출 조건을 

보면 수출하기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재 홍콩이나 베트남으로 수출하

는 제비집 가격은 kg 당 30불에

서 55불 정도지만 중국으로 보내

는 것은 톤당 700불 까지 나간다

고 합니다. 

하지만 제비집 생산량은 아직 

70톤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란티나 방역을 해야 한다든지 

수출세 16%를 내야 하는 등 수출

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 너무 많다

고 하는 것이죠. 하여간 인도네시

아 시골 해변 어디를 가든지 창

문이 없는 건물을 보게 되는데 그 

집이 제비집 하우스입니다. 

제비들이 논이나 바닷가 등에

서 고기 등을 잡아다 이 어두운 

집 안에 여기저기 집을 짓게 되는

데 그게 바로 제비집입니다.

중부자바가 3개의 특별공단 개

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바로 브레베스(Brebes)와 렘

방(Rembang), 그리고 끄부멘

(Kebumen)인데요 이미 끈달

(Kendal)에는 1천 헥타에 달하

는 공단개발을 조성하기로 합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

국계 봉제공장이나 신발공장들은 

이동한지 오래지만 목재와 가구, 

대나무와 로딴(Rotan) 가구, 섬

유, 고무, 종이, 금속산업 등도 

중부자바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고 합니다. 

중부자바를 선호하는 이유는 

첫째 지방정부가 허가를 쉽게 처

리해 주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바 

트란스(Tans Jawa)와 같은 인프

라가 잘 발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이라

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진 연속에 가뭄피해 커

조코위 대통령과 쁘라보워 그린드라 총재 화해

홀짝제(Ganjil Genap) 시간 연장

끌라빠 사윗 열매 가격 폭락세

한.일 분쟁 심화되면 인도네시아는 유리?

2021년부터 인니산 현대자동차

제비집 수출물량 턱없이 부족

중부자바 개발 본격화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글. 한상재/ 칼럼리스트

2040년 아시아, 
세계 경제의 50% 이상 차지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

(Mckinsey&Co)의 맥킨지 글로

벌 연구소(MGI)는 ‘Asia’s fu-

ture is now’라는 보고서에서, 

오는 2040년에는 아시아가 전세

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

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또 2020년에는 아시아 국

가 중산층이 30억명을 넘어서면

서 세계의 소비 시장을 주도할 것

으로 예상됐다.

지난 2000년까지 아시아는 각 

국가별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평

가(PPP) 기준으로 세계 모든 국

가의 총 GDP의 30% 정도를 차

지하는 데 그쳤지만, 오는 2040년

에는 총 GDP의 50% 이상을 차

지할 것이며 세계 소비의 40% 

가량이 아시아에서 일어날 것으

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아시아가 앞으로 △

무역네트워크 △기업생태계 △

기술 △소비자 등 4개 영역에서 

세계 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우선 무역네트워크 부문

과 관련, 아시아가 최근 상품무

역보다 서비스무역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보고서는 평가했

다. 아시아가 더 이상 세계의 '

저가형 생산공장 지대'가 아니라

는 의미다. 

기업생태계 측면에서도 지난해 

미국 유력 경제지 '포천'이 선정

한 글로벌 500대 기업 가운데 210

개가 아시아 기업이었고, '최상위 

성과 기업'(경제적 이익 기준 상

위 20%)에서 차지하는 아시아 기

업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등 

아시아 산업지형이 고부가가치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가 

71개 신흥 경제국을 대상으로 분

석한 지난 50년간(1965∼2016년) 

1인당 경제성장률이 매년 3.5% 

이상이고, 미국 성장률을 웃돈 '

고성장 신흥국'을 선정한 결과, 

한국중국홍콩인도네시아말레

이시아싱가포르태국 등 7개국

이 모두 아시아 국가였다.

소비 측면에서는 내년 아시아

의 중산층이 30억명을 돌파하면

서 세계 중산층의 절반을 차지하

고, 앞으로 10년간 아시아가 세계 

소비 성장분의 절반 정도를 기

여할 것으로 맥킨지는 내다봤다. 

(기사인용 : 맥킨지 보고서, 

디지털타임스)

매킨지글로벌연구소 ‘아시아의 미래’ 에서 예측



B6 한인포스트
문화2019년 7월 29일 ~ 8월 4일

빨간 꽃잎으로 
소녀의 손톱을 물들일 때는 
달이 밝은 밤이다

붉은 꽃 물이 
소녀의 가슴에 박힐 때는 
하늘의 별들이 모두 나와 
반짝이며 지켜 주는 밤이다

벌겋게 살이 익던 여름
사납던 장맛 비를 맞으며
머리는 창포처럼 자라고
입술은 꽃 잎처럼 붉어져

가을이 오기 전에
벌써
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금주의 詩

어린 시절 동네 여자 아이들이 손톱에 물들이며 놀았던 봉숭

아의 매력은 다른데 있다. 봉숭아에는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젊은 처녀의 원초적 순결미가 있고. 봉숭아는 내 젊은 날, 사랑

과 야망이 열기로 불타던 한 시절의 짧은 청춘과 닮아 있다. 지난 

젊은 날을 돌아 보는 이 시점에도 봉숭아를 떠올리면 나에게는 새

로운 피가 내 안에서 생성됨을 느낀다. 한 인생에서 청춘의 때와 그 

궤를 같이 하는 붉은 ‘봉숭아’ 독자들과 그 느낌을 나누고 싶었다.

김준규 시인/

인니문협회원

<시작노트...>

봉 숭 아 



B7한인포스트

2019년 7월 29일 ~ 8월 4일
안내

Rp.

40,000/일
(10일 이상)

Rp.

40,000/일
(10일 이상)

Rp.

40,000/일
(10일 이상)

Rp.

40,000/일
(10일 이상)

Rp.

40,000/일
(10일 이상)

Rp.

40,000/일
(10일 이상)

Rp.

40,000/일
(10일 이상)

Rp.

40,000/일
(10일 이상)

한인포스트 캠페인 "9505 건강한 한인사회를”

사랑의 전화 
9505는 95% 한인이 경제적으로 낙오된 5%의 한인들을 돌보자는 취지입니다. 

어려운 환경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잠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인동포분들에게 힘 내시라고  십시일반으로 동포들과 기업인들의 후원으로 

쌀과 라면 그리고 생활필수품을 나눠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sms : (천사 구구구)

126개월째 300여명에게 사랑나눔을
"건강한 한인사회를 위한 우리 동포의 헌신에 감사"

*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달은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10개 지역으로 나눠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 : 2019년 6월 28일(금) 오후 2시 ~ 4시 <포장 봉사를 원하시는 분 전화주세요>                     

* 장소 : 미원 본사 (021-470-4280) * 필요인원 : 10명 (사전예약  0819-3272-4757 신국장) 

- 쌀  5~20kg, 현지라면, 생활필수용품  1박스/ 매월
- 기타   - 학자금 및 생활자금
                     ** 배달문의 : 0819-3272-4757  신국장

0812-1004-999

원하시는 한국의 모든 일간신문/주간지/학습지를 
인도네시아 어디든 배달해 드립니다.

격일(월수금) 배달 월 90만 루피아

문의전화

한국 일간지/주간지/월간지 
구독 안내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한국어 해설 봉사 교육 신청자 모집

재외국민 국내 금융활동 간소화…
위임장 실시간 진위확인

외국공관이 증명한 금융위임

장의 진위 여부 과정에 블록체

인 기술이 적용되며, 해외 체류 

재외국민의 금융 업무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7일 외교부와 금융

결제원은 주일본대사관과 주LA

총영사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

용한 '재외공관 공증 금융위임장 

검증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범적

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금융활

동을 하려면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금

융기관이 위임장의 진위를 검증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불편

을 초래해왔다. 

앞으로는 국내 14개 은행이 

금융결제원 시스템에 접속해 위

임장의 진위를 실시간으로 검증

할 수 있게 된다. 위임장 발급 

기록과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

반을 둔 시스템에 저장된다. 참

여 은행은 산업, NH농협, 신

한, 우리, 기업, KB국민, KEB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우정사업본부 

등 이다.

외교부는 "향후 상기 금융위

임장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공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우리 재외국민의 편

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내용: 인도네시아 국립박물

관 한국어 해설 봉사자 교육

- 일정: 2019년 9월 3일(화)부

터 11월 26일(화)까지 12주(오전 

9:30~12:00 예정)

       : 매주 화요일 강의 13

회 + 2, 4주 토요일 4회(총 17회)

       : 부득이한 결석시 사

전 통지 필수 및 수강생 개별 연

구 및 발표로 보충.

- 인원: 헤리티지 밴드 공지 

댓글 선착순 15명(8월 31일 접

수 마감)

- 장소: 인도네시아 국립박물

관(Jl. Medan Merdeka, 홀짝제 

적용 구간) 등

- 자격: 자카르타 및 근교 거

주자로서로서, 향후 3년 이상 국

립박물관에서 오픈 마인드로 적

극적인 봉사 활동이 가능한 분.

- 비용: 헤리티지 회원 가입

(연간 70만 루피아(2019년 회비 

미정)/1인), 소정의 교재비(실비) 

외 추가 비용 없음.

● 교육 일정(총 17회: 화요

일 13회+토요일 6회중 4회 이상)

- 9월 3일(화), 7일(토), 10일(

화), 17일(화), 21일(토), 24일(화)

- 10월 1일(화), 5일(토), 8일(

화), 15일(화), 19일(토), 22일(화), 

29일(화)

- 11월 2일(토), 5일(화), 12일(

화), 16일(토), 19일(화), 26일(화)

● 인도네시아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해 주실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각 강좌는 8월 5일(월), 첫째주

부터 시작 예정입니다. 

- 월요일: 난타아리아 강좌(강

사: 원순옥), 오전9시~12시

☆ 현재 수업 중

- 화요일: 미술회화 강좌(강사: 

서현옥),  오전9:30~오후3시

☆기초반: 선착순 5명 모집(오

전 9:30~12시),

☆8월 6일(화) 개강

- 수요일: 손자수 강좌(강사: 박

미경), 오전 9시~오후 2시

☆8월 7일(수) 개강

- 목요일: ☆실용 인니어 강좌 (

강사: 조은숙), 

오전 9:00~10:30, 16주 과정,

책: 실용 인도네시아어, 보충 

프린트물 제공,

☆8월 8일(목) 개강

- 금요일: 기타 강좌(강사: 전준

구) 오전 9:00~10:30

☆8월 9일(금) 개강

- 장소: Ruko Pinangsia Blok 

H-28 (한인회 사무실)

- 문의 및 신청방법: 1:1 톡 또

는 082181666137 (허미숙 사

무국장)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땅그랑반튼한인회 문화강좌" 
2019년 하반기 회원모집



B8 한인포스트

2019년 7월 29일 ~ 8월 4일
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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